
퀴나크리돈계 안료 성장지속
9 6년1 ~ 6월 5 0톤 생산 … 엄청난 투자비로 신규진출 기피

퀴나크리돈계 안료가 주 수요처인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

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2년 6 8톤이 생산됐던 퀴나크리돈계 안료가 9 3년에는 7 0톤이 생산돼 3.2% 성장

했으며 9 4년 7 7톤으로 10.0%, 95년 8 5톤으로 10.4%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. 

9 6년 1 ~ 6월도 5 0톤가량 생산돼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.

이같은 증가추세는 무엇보다 전체수요의 7 0 %를 차지

하고 있는 자동차용 도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

문이다.

특히,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솔리

드계 도료가 경쟁제품인 DPP 레드안료나 퀴나크리돈

계 안료보다 분산력이 떨어져,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

가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.

퀴나크리돈계 안료의 기업별 생산현황을 보면, 대한스

위스화학이 전체시장의 5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

H o e c h s t가 20%, Ciba-Geigy 20%, Bayer 10%의시장점

유율을 보이고 있다. 

용도별 수요구성비를 보면, 95년 8 5톤 가운데 6 7 %인

5 7톤이 자동차용 도료에 사용되었으며, 나머지 2 8톤은

플래스틱 마스터 벳치용으로 사용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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